
고순도 알루미나 국산화 개시
경기화학 연산 3 0 0톤 본격가동 … 내수 전량공급 계획

파인세라믹스 소재로 알려진 고순도 알루미나의 국내생산이 예상되고 있다.

고순도 알루미나의 국내수요는 연간 4 0 0 0톤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고 있

었으나 경기화학에서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국내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경기화학은 5년간의 연구를 거친 끝에 지난 5월부터 경남 온산공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고순도 알루

미나 생산에 들어갔는데 이 고순도 알루미나의 순도는 99.9% 이상으로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되고

있는 제품이다.

경기화학은 고순도 알루미나 생산을 위하여 지난 4월에 기존 온산공장내에 제조설비 설치를 완료했

는데 제조설비 설치에는 총 5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.

경기화학의 고순도 알루미나 생산능력은 연산 3 0 0톤 규모로 알려졌는데 업계의 평가를 받은 다음

9 4년에는 3 0 0 0톤 규모로 증설하고 향후 2 ~ 3년내에 국내수요를 전량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.

경기화학의 고순도 알루미나는 0 . 4㎛의 초미립자와 1 ~ 5㎛의 미립자 두 종류로 균일한 입도분포를

갖추고 있으며 Zet Dryer를 사용, 입자 건조시 응집되는 현상을 막음으로써 입자분리가 완벽한 상태

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.

고순도 알루미나는 I C세라믹패키지를 비롯, 엔플라의 필러, 연마제 등 첨단 세라믹제품의 원료로 사

용되고 있다.

한편 고순도 알루미나의 가격은 톤당 1 7 0만~ 4 0 0만원까지 다양한데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세라믹원

료로 알려져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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